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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etary habits, body satisfaction and nutritional knowledge according to

body image of middle school girl students (n = 284).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s lean, normal and fat groups

according to body image. The weight, body mass index (BMI) and the score of body imag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udents who recognized their body image as ‘fat’. The satisfaction of present body image was significantly

lower in students who recognized their body image as ‘lean’. The interest in weight control and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tudents who recognized their body image as ‘fat’. The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was higher in all groups (lean 67.2%, normal 59.0% and fat 52.8%). The products used to feel sweetened

were sweetened ice (68.7%), processed milk (68.3%), confectionery (62.3%), carbonated beverage (55.3%), fermented

milk (38.0%) and none (6.0%).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of fruit juices and fried foo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normal’ compared to ‘f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of snack and

nutritional knowledge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core of body imag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in the ‘lean’. The score of body imag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dentification of nutrition labels and an interest in weight control bu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of present body image in the ‘fat'.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middle school girl

students need correct recognition of body image and continuous and practical nutrition education in order to maintain

healthy dietary habits. (Korean J Community Nutr 18(5) : 442~45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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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영양요구량이 증가하므로 균형잡힌 식사와 올바른 간식선택

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가치관 형성과 식습관이 고정되

며,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교정하기 어려워 성인기 이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ry 등 2002). 청소년기는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시기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

적 관점 및 신체상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평가와 차이가 있다

고 하였다(Kim 등 2009). 현대사회에서 미의 기준은 마르

고 키가 큰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여 비만이 아닌 정상 및 저

접수일: 2013년 29월 29일 접수

수정일: 2013년 10월 15일 수정

채택일: 2013년 10월 15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Hye-Kyung Park, Food Nutrition and

Dietary Safety Bureau,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heongwon-gun 363-700, Korea

Tel: (043) 719-2251, Fax: (043) 719-2250

E-mail: phkfda@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연지영·신기용·이순규·이혜영·강백원·박혜경·443

체중인 경우에도 체형만족도가 낮아 체중감소를 시도하며,

체형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불안, 자아 존중감 상실, 자

신감 결여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Kim & Shin 2002;

Hong 2008). 특히 여중생의 96.8% 이상이 체중조절에 관

심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Ryu 1997),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체형에 대한 왜곡이 심해 무리한 체중감소,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우울증 발생 등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Lee & Ha 2003; Jang 2006; Kim 등

2009). 또한 Brener 등(2003)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식

습관, 식행동 및 체중조절 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영양 지

식과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다(Eom 등

2005). Jin(2002)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

르면 저체중군과 과체중군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영양지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공섭취빈도는 높고, 식품구매시 영양

표시 확인율은 낮고 ‘영양’ 보다 ‘맛’, ‘광고’에 의존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영양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

는 정도는 높았다(Park 등 2008; Goh & Park 2010). 따

라서 교육을 통한 영양지식 습득 및 올바른 식품 선택이 요

구된다. 중학생이 주로 섭취하는 간식으로는 과자류, 빙과

류, 빵류 등(Kim & Kim 2010; Ko & Kim 2010) 가공

식품으로 이러한 가공식품은 열량이 높아 체중을 증가시켜

영양불균형 및 비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3년 당류

섭취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12~18세 당류 섭취량은 69.6 g

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당

류 섭취량 중 음료류(30.4%), 빵·과자·떡류(18.9%),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12.7%)로부터 당류 섭취량 기여율

은 62.0%로 보고하여(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013) 간식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당류 섭취량이 높으

면 성인이 된 후에는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어 당류 섭취량

증가를 초래하게 되므로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

였다(Cowart 1989). 따라서 어려서 형성된 식습관 및 기

호도는 교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영양지식 습득 및 영양표시

확인을 통해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체형에 대한 왜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자 중

학생을 대상으로 체형인식 정도에 따라 식습관, 간식섭취상

태, 체중만족도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여 체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

록 지도하기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충북 음성에 위치한 비만운영 중점 중학교 1개를 선정하

여 전교생 306명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보건선생님의 지도하에 조사 대상자가 직

접 작성하였으며, 응답이 미흡한 21부를 제외한 285부를 통

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체형 인식조사는 Sorensen 등

(1983)에 의해 개발된 그림에 따라 현재 자신의 체형과 가

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체형

구분 그림에서 현재 자신의 체형이 (1)~(3)은 ‘말랐다’, (4)

와 (5)는 ‘보통이다’, (6)과 (7)은 ‘뚱뚱하다’, (8)과 (9)는

‘비만이다’ 체형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 ‘말랐다’라고 응

답한 비율이 21.5%(61명), ‘보통이다’는 47.2%(134명),

‘뚱뚱하다’는 31.0%(89명), ‘비만이다’ 0.3%(1명)로 비만

으로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비만이다’로 응답한 대상자는 제외하고 3단계로 분류하였다. 

2.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설문지에 작성한 기록치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체

중(kg)/[신장(m)]2)를 산출하였다.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

체 발육 표준치(2007)에는 저체중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

아 본 조사에서는 200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권고 기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0)에 따라 저

체중은 BMI 18.5 미만, 정상은 18.5 이상 23 미만, 과체중

/비만은 23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문항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Jin 2002; Park 등 2010;

Bae & Yeon 2011; Kim 등 2012; KHS 2012). 설문문

항으로는 식습관 조사(주당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횟수와 식

사를 거르는 이유, 식사소요시간), 용돈 및 간식비용, 체형

만족도,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영양표시 이용실태(영양표

시 확인여부 및 이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양교육의 필요

성, 평소 달다고 느낀 제품, 당류 저감화 제품 구매에 대한 인

식도, 간식섭취 실태(간식섭취빈도, 간식 선택시 고려사항,

간식 종류별 섭취 횟수), 영양지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체형만족도, 체중조절 관심도, 식품 구매시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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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여부, 당류 저감화 제품에 대한 구매인식도는 5점 척도

법으로 조사하였다. 간식은 2011년 국민건강통계의 식품섭

취빈도조사지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16종류를 선정하였으

며, 주당 섭취횟수를 조사하였다. ‘영양지식문항은 12문항

으로 열량 및 기본 영양소에 관한 지식, 질병에 관한 영양소

지식, 탄산음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답’ 1점,

‘오답’과 ‘잘 모르겠다’ 0점으로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주

관적인 체형 인식조사에서 가장 마른 체형 그림인 (1)은 1

점, 가장 뚱뚱한 체형 그림 (9)는 9점을 주어 현재 자신의 체

형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체형을 점수화하여 분석

하였다. 

4. 통계분석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 Program(ver.

9.3)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항목별

분포 비율에 대하여 %로 계산하였다. 체형인식도에 따라 ‘말

랐다’, ‘보통이다’, ‘뚱뚱하다’로 나누어 비교시 General

Linear Model(GLM)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항목별 분포 비율에 대한 비교는 χ2-

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현재 체

형을 점수화하여 각 변인들간의 상관성 분석은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α= 0.05로 하였다. 

—————————————————————————

연구결과
—————————————————————————

1. 일반사항

본 연구대상자의 체형인식도에 따른 연령 및 신체계측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과 신장은 체형인식도에

따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중과 체질량지

수는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p < 0.001). 체형인식도에 따른 올바른 체형인식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80.3%는 저체중으로 자신의 체

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

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67.2%는 정상체중으로 자

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26.1%는 저체중

으로 나타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체중으로 잘못 인

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에

서는 39.3%만이 과체중/비만으로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두 군에 비해 올바르게 자

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58.4%는 정상체

중, 2.3%는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한 것으로 자신의

체형을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체형을 점수화한 결과 자신의 체형이 ‘말랐

다’라고 응답한 군은 3.7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3.6

점,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3.9점으로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식습관, 용돈 및 간식비용

체형인식도에 따른 식습관, 용돈 및 간식비용에 대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주당 평균 식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아

침과 점심의 식사횟수는 체형인식도에 따라 군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녁 식사횟수는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6.6회로 ‘보통이다’(6.1회)와 ‘뚱뚱하다’(5.9회)라

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군간 유의한 차

Table 1. Age and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Variabl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Age (yrs.) 913.4 ± 1.32) 913.2 ± 1.2 913.3 ± 1.2 913.3 ± 1.2 NS3)

Height (cm) 157.2 ± 5.8 157.7 ± 5.5 159.0 ± 5.8 158.0 ± 5.7 NS

Weight (kg) 942.7 ± 4.2a4) 948.8 ± 6.5b 958.5 ± 10.8c 950.5 ± 9.7 < 0.001

BMI (kg/m2) 917.2 ± 1.0a 919.6 ± 2.1b 923.1 ± 3.4c 920.2 ± 3.2 < 0.001

 Underweight (%) 49 (80.3)5) 35 (26.1) 92 (92.3) 986 (30.3)
χ2=140.92

< 0.001
 Normal (%) 12 (19.7)5) 90 (67.2) 52 (58.4) 154 (54.2)

 Overweight/Obesity (%) 90 (90.0)5) 99 (96.7) 35 (39.3) 944 (15.5)

Present body image6) 992.7 ± 0.5c 994.6 ± 0.5b 996.5 ± 0.7a 994.8 ± 1.5 < 0.001

Desirable body image 993.7 ± 0.8 993.6 ± 1.0 993.9 ± 0.9 993.7 ± 0.9 NS

1) Determined by independent sample f test of equality of the means or chi-square tests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2) Mean ± SD
3) Not Significant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at α=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N (%)
6) 1 = very lean body, 9 = very fa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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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ary habits, pocket money and snack cost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Variabl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Number of meals (/week)

 Breakfast 5.3 ± 2.42) 4.7 ± 2.7 4.3 ± 2.7 4.7 ± 2.6 NS3)

 Lunch 6.8 ± 0.5 6.7 ± 0.9 6.6 ± 1.1 6.7 ± 0.9 NS

 Dinner 6.6 ± 0.8a4) 6.1 ± 1.5b 5.9 ± 1.7b 6.1 ± 1.5 < 0.05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5)

 No time 9 (45.0)6) 33 (68.7) 29 (63.0) 71 (62.3) 

 No appetite 6 (30.0) 11 (22.9) 11 (23.8) 28 (24.6) χ2 = 7.80

 Indigestion 2 (10.0) 1 (92.1) 2 (94.4) 5 (94.4) NS

 Habit 3 (15.0) 2 (94.2) 2 (94.4) 7 (96.1) 

 For weight control 0 (90.0) 0 (90.0) 0 (90.0) 0 (90.0) 

 Others 0 (90.0) 1 (92.1) 2 (94.4) 3 (92.6) 

Reason for skipping lunch7)

 No time 1 (20.0) 0 (90.0) 1 (11.1) 2 (96.7) 

 No appetite 1 (20.0) 8 (50.0) 3 (33.4) 12 (40.0) χ2 = 12.25

 Indigestion 2 (40.0) 0 (90.0) 1 (11.1) 3 (10.0) NS

 Habit 0 (90.0) 3 (18.8) 1 (11.1) 4 (13.3) 

 For weight control 0 (90.0) 3 (18.8) 1 (11.1) 4 (13.3) 

 Others 1 (20.0) 2 (12.4) 2 (22.2) 5 (16.7) 

Reason for skipping dinner8)

 No time 2 (20.0) 4 (12.1) 3 (10.0) 9 (12.3) 

 No appetite 6 (60.0) 14 (42.4) 12 (40.0) 32 (43.8) χ2 = 4.49

 Indigestion 1 (10.0) 2 (96.1) 2 (96.7) 5 (96.9) NS

 Habit 0 (90.0) 3 (99.1) 2 (96.7) 5 (96.9) 

 For weight control 1 (10.0) 8 (24.2) 8 (26.6) 17 (23.3) 

 Others 0 (90.0) 2 (96.1) 3 (10.0) 5 (96.8) 

Duration of meal time

 < 10 min 4 (96.6) 13 (99.7) 6 (96.7) 23 (98.1) χ2 = 2.61

 10~20 min 28 (45.9) 64 (47.8) 41 (46.1) 133 (46.8) NS

 20~30 min 20 (32.8) 41 (30.6) 33 (37.1) 94 (33.1) 

 ≥ 30 min 9 (14.7) 16 (11.9) 9 (10.1) 34 (12.0) 

Pocket money (won/month)

 < 10,000  8 (13.1) 24 (17.9) 15 (16.9) 47 (16.6) 

 10,000~20,000 16 (26.2) 24 (17.9) 22 (24.7) 62 (21.8) χ2 = 8.85

 20,000~30,000 11 (18.0) 35 (26.1) 16 (18.0) 62 (21.8) NS

 30,000~40,000 12 (19.7) 24 (17.9) 16 (18.0) 52 (18.3) 

 40,000~50,000 6 (99.9) 17 (12.7) 15 (16.9) 38 (13.4) 

 ≥ 50,000 8 (13.1) 10 (97.5) 5 (95.5) 23 (98.1) 

Snack cost (won/week)

 < 1,000 won 8 (13.1) 23 (17.2) 21 (23.6) 52 (18.3) 

 1,000~2,000 14 (23.0) 27 (20.2) 10 (11.2) 51 (18.0) χ2 = 16.17

 2,000~3,000 14 (23.0) 29 (21.6) 32 (36.0) 75 (26.4) NS

 3,000~4,000 8 (13.1) 24 (17.9) 10 (11.2) 42 (14.8) 

 4,000~5,000 7 (11.4) 11 (98.2) 10 (11.2) 28 (99.9) 

 ≥ 5,000 10 (16.4) 19 (14.2) 6 (96.8) 35 (12.3) 

 No response 0 (90.0) 1 (90.7) 0 (90.0) 1 (90.3) 

1) Determined by independent sample f test of equality of the means or chi-square tests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2) Mean ± SD
3) Not Significant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at α=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Except for the subject that breakfast eat everyday 
6) N (%) 
7) Except for the subject that eat lunch everyday
8) Except for the subject that eat dinner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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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사소요시간은 체형인식도에 따른 세

군 모두 ‘10~20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30분’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간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용돈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10,000~20,000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은 ‘20,000~30,000원’

(26.1%), ‘뚱뚱하다’고 응답한 군은 ‘10,000~20,000원’

(2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체형인식도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용돈 중 일주일 동안 사용되는

간식비용을 조사한 결과 세군 모두 ‘2,000~3,000원’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형인식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체형만족도 및 체중조절 관련 사항

체형인식도에 따른 체형만족도 및 체중조절에 관련 사항

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체형인식도에 따라

체형에 만족한다(매우 만족함/만족함)고 응답한 비율은 ‘말

랐다’라고 응답한 군 27.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14.9%,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3.4%로 본인의 체형이

‘말랐다’라고 인식하는 군에서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함/불만족

함)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4.6%, 41.1%, 73.0%로 ‘뚱뚱

하다’고 인식하는 군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을 분석한 결과, 체형에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있다/관심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뚱뚱하다’고 응

답한 군에서 77.6%로 ‘말랐다’(32.8%)와 ‘보통이다’

(56.7%)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뚱뚱

하다’라고 응답한 군이 58.4%로 ‘말랐다’(16.4%)와 ‘보통

이다’(44.8%)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p < 0.001). 체중조절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체중조절 시도 방향을 조사한 결과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중 유지’가 70.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통이다’

와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중 감소’가 각각 61.7%,

73.1%로 높게 나타나 체중인식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 < 0.05).

4. 영양표시 확인 여부 및 영양교육의 필요성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Table 4),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은 ‘전혀 확

인하지 않는다’ 37.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의

Table 3.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and interest inweight control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Variabl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Very dissatisfied 3 (94.9)2) 5 (93.8) 29 (32.6) 37 (13.0) χ2 = 68.29

 Dissatisfied 12 (19.7) 50 (37.3) 36 (40.4) 98 (34.5) < 0.001

 Normal 29 (47.6) 59 (44.0) 21 (23.6) 109 (38.4) 

 Satisfied 11 (18.0) 16 (11.9) 3 (93.4) 30 (10.6) 

 Very satisfied 6 (99.8) 4 (93.0) 0 (90.0) 10 (93.5) 

Interest of weight control

 Very unconcerned 7 (11.5) 5 (93.7) 1 (91.1) 13 (94.6) 

 Unconcerned 16 (26.2) 8 (96.0) 5 (95.6) 29 (10.2) χ2 = 56.94

 Normal 18 (29.5) 45 (33.6) 14 (15.7) 77 (27.1) < 0.001

 Concerned 15 (24.6) 56 (41.8) 36 (40.5) 107 (37.7) 

 Very concerned 5 (98.2) 20 (14.9) 33 (37.1) 58 (20.4)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Yes 10 (16.4) 60 (44.8) 52 (58.4) 122 (43.0) χ2 = 26.51

 No 51 (83.6) 74 (55.2) 37 (41.6) 162 (57.0) < 0.001

Direction of weight control3)

 To gain weight 1 (10.0) 6 (10.0) 2 (93.8) 9 (97.4) χ2 = 11.57

 To maintain weight 7 (70.0) 17 (28.3) 12 (23.1) 36 (29.5) < 0.05

 To lose weight 2 (20.0) 37 (61.7) 38 (73.1) 77 (63.1) 

1) Determined by chi-square tests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2) N (%)
3) The respondents with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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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않는다’ 31.1%, ‘가끔 확인한다’ 21.3%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은 ‘가끔 확인한다’

29.1%,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26.9%, ‘거의 확인하지 않

는다’ 23.9% 로 나타났고,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의 경

우 ‘가끔 확인한다’ 36.0%,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30.3%,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9.1%로 나타났으며, 체형인식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체형인식에 따른 세군 모두 ‘영양표시에 관

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말랐다’ 66.7%, ‘보통이

다’ 79.4%, ‘뚱뚱하다’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

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

한 군이 49.2%, ‘보통이다’ 56.0%, ‘뚱뚱하다’ 47.2%로

나타났으며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표

시에 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 ‘영양교

육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

(67.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59.0%), ‘뚱뚱하다’라

고 응답한 군(52.8%)로 나타났으며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달다고 느낀 제품 및 당류 저감화 제품 구매여부

간식으로 섭취하는 제품을 제시하고 달다고 느낀 제품(탄

산음료, 과자류, 빙과류, 발효유, 가공우유)을 다중 선택하

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말랐다’

라고 응답한 군에서 달다고 느낀 제품은 빙과류(68.9%),

가공우유(60.7%), 과자류(59.0%), 탄산음료(54.1%),

발효유(34.4%), 없음(8.2%)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군은 가공우유(72.4%), 빙과류(70.9%), 과자

류(61.2%), 탄산음료(54.5%), 발효유(39.6%), 없음

(5.2%)로 나타났고,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은 가공우유

(67.4%), 과자류(66.3%), 빙과류(65.2%), 탄산음료

(57.3%), 발효유(38.2%), 없음(5.6%)으로 나타났다. 기

존 제품에 비해 당이 적게 들어간 제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42.2%가 구매하겠다(항상 구

매하겠다/구매하겠다)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52.8%, ‘

가급적 구매하지 않겠다’(2.5%), ‘구매하지 않겠다’(2.5%)

로 나타났으며, 체형인식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4. Identification of nutrition labels on food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Variabl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Level of content identification

 Certainly identify 2 (93.3)2) 7 (95.2) 4 (94.5) 13 (94.5) 

 Sometimes identify 4 (96.6) 20 (14.9) 9 (10.1) 33 (11.6) χ2 = 11.91

 Rarely identify 13 (21.3) 39 (29.1) 32 (36.0) 84 (29.6) NS3)

 Nearly not identify 19 (31.1) 32 (23.9) 27 (30.3) 78 (27.5) 

 Never identify 23 (37.7) 36 (26.9) 17 (19.1) 76 (26.8) 

Reason for not identifying the contents

 Not interested in nutrition labels 28 (66.7) 54 (79.4) 26 (59.1) 108 (70.1) χ2 = 99.78

 Too small and coarse labels to read 6 (14.3) 4 (95.9) 9 (20.5) 19 (12.3) NS

 Hard to understand labels 4 (99.5) 10 (14.7) 7 (15.9) 21 (13.6) 

 Do not trust labels 1 (92.4) 0 (90.0) 2 (94.5) 3 (92.0) 

 No response 3 (97.1) 0 (90.0) 0 (90.0) 3 (92.0) 

Health effect of nutrition labels identification

 Yes 30 (49.2) 75 (56.0) 42 (47.2) 147 (51.8) χ2 = 94.08

 No 3 (94.9) 5 (93.7) 1 (91.1) 9 (93.1) NS

 Don't know 28 (45.9) 54 (40.3) 46 (51.7) 128 (45.1)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Yes 41 (67.2) 79 (59.0) 47 (52.8) 167 (58.8) χ2 = 93.30

 No 19 (31.2) 55 (41.0) 41 (46.1) 115 (40.5) NS

 No response 1 (91.6) 0 (90.0) 1 (91.1) 2 (90.7) 

1) Determined by chi-square tests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2) N (%) 
3)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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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식섭취빈도 및 간식 선택시 고려사항 

간식섭취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6), 자신의 체

형이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의 경우 ‘하루에 1회’가 37.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하루에 2회’(26.2%),

‘이틀에 1회’(16.4%), ‘거의 안함’(16.4%) 순으로 나타났

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은 ‘하루에 2회’(35.8%), ‘하

루에 1회’(29.9%), ‘이틀에 1회’(14.2%) 순으로 나타났

으며,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은 ‘하루에 1회’(29.2%),

‘하루에 2회’(23.6%), ‘이틀에 1회’(20.2%) 순으로 나타

났으며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식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은

‘맛’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위생과

안전’(16.4%), ‘가격’(14.8%), ‘영양’(8.2%), ‘편리성’

(1.6%)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은 ‘맛’

(71.7%), ‘위생과 안전’(9.7%), ‘가격’(9.7%), ‘영양’

(6.7%), ‘편리성’(2.2%)로 나타났고, ‘뚱뚱하다’고 응답한

군의 경우 ‘맛’(70.8%), ‘가격’(19.1%), ‘위생과 안전’

(6.8%), ‘영양’(2.2%), ‘편리성’(1.1%) 순으로 나타나 세

Table 5. Type of the product to feel sweetened and level of purchase level of product with reduced sugar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Variabl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Kind of the product to feel sweetened2)

 Carbonated beverage 33 (54.1)3) 73 (54.5) 51 (57.3) 157 (55.3)

 Confectionery 36 (59.0) 82 (61.2) 59 (66.3) 177 (62.3) −

 Sweetened ice 42 (68.9) 95 (70.9) 58 (65.2) 195 (68.7)

 Fermented milk (yogurt etc.) 21 (34.4) 53 (39.6) 34 (38.2) 108 (38.0)

 Processed milk (strawberry, banana, ect.) 37 (60.7) 97 (72.4) 60 (67.4) 194 (68.3)

 None 5 (98.2) 7 (95.2) 5 (95.6) 17 (96.0)

Purchase level of product with reduced sugar

 Always purchase 3 (94.9) 4 (93.0) 6 (96.8) 13 (94.5) 

 Purchase 24 (39.3) 49 (36.6) 34 (38.2) 107 (37.7) χ2 = 6.42

 Rarely purchase 32 (52.5) 72 (53.7) 46 (51.7) 150 (52.8) NS4)

 Nearly not purchase 0 (90.0) 6 (94.5) 1 (91.1) 7 (92.5) 

 Never purchase 2 (93.3) 3 (92.2) 2 (92.2) 7 (92.5) 

1) Determined by chi-square tests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2) Respondents were allowed to select multiple choices
3) N (%)
4) Not Significant 

Table 6. Frequency of snack intake and consideration of snack selection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Variabl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Frequency of snack

 ≥ 3 times/day 2 (93.3)2) 11 (98.2) 5 (95.6) 18 (96.3) 

 Twice/day 16 (26.2) 48 (35.8) 21 (23.6) 85 (29.9) χ2 = 10.66

 Once/day 23 (37.7) 40 (29.9) 26 (29.2) 89 (31.3) NS3)

 Once/two days 10 (16.4) 19 (14.2) 18 (20.2) 47 (16.6) 

 None 10 (16.4) 16 (11.9) 19 (21.4) 45 (15.9) 

Consideration factor for selecting snack

 Nutrition 5 (98.2) 9 (96.7) 2 (92.2) 16 (95.6) χ2 = 98.77

 Convenient 1 (91.6) 3 (92.2) 1 (91.1) 5 (91.8) NS

 Hygiene and safety 10 (16.4) 13 (99.7) 6 (96.8) 29 (10.2) 

 Taste 36 (59.0) 96 (71.7) 63 (70.8) 195 (68.7) 

 Price 9 (14.8) 13 (99.7) 17 (19.1) 39 (13.7) 

1) Determined by chi-square tests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2) N (%) 
3)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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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7. 간식 종류별 섭취횟수

체형인식에 따른 간식 종류별 주당 섭취횟수를 조사한 결

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라고 응

답한 군은 과일 섭취횟수가 5.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흰우유 5.5회, 아이스크림 3.3회, 과자류 3.1회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은 흰우유(5.8

회), 과일(5.6회), 아이스크림(4.0회) 순이었고, ‘뚱뚱하다’

라고 응답한 군은 과일(5.3회), 흰우유(5.2회), 아이스크림

(3.3회), 과자류(2.6회) 순으로 세 군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과일주스와 튀긴음식의 섭취횟수는 자신의 체

형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각각 2.7회, 1.7회로

‘뚱뚱하다’고 응답한 군(1.5회, 0.9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8. 영양지식

본 연구대상자의 영양지식은 Table 8과 같다. 가장 정답

률이 높은 문항은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로 정

답률이 73.9%(‘말랐다’ 75.4%, ‘보통이다’ 74.6%, ‘뚱뚱

하다’ 71.9%)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정답률이 60% 이

상인 문항은 ‘탄수화물은 과잉 섭취시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

환된다’ 64.8%, ‘탄산음료는 중독성이 있다’ 64.0%로 나타

났다. 한편 정답률이 40% 미만인 문항은 ‘소아비만으로 인

하여 증가한 비만세포수는 살을 뺀 후 감소한다’ 20.8%, ‘비

타민 D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리기 쉽다’ 24.7%, ‘오렌지

주스 1컵은 우유보다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

25.4%,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비만예방에 좋다’ 28.5%,

‘무가당 주스는 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36.8%, ‘탄산음료

의 탄산가스는 소화를 도와준다’ 36.8% ‘녹황색 채소는 비

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37.7% 순으로 정답률이 낮

았다. 체형인식도에 따른 평균 점수는 12점 만점 중 ‘말랐다

’라고 응답한 군 5.1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5.1점, ‘뚱

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5.2점으로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9. 체형인식도와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

현재 자신의 체형을 점수화하여 본 체형인식도와 각 변인

들과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

다. 체형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과 저녁 식사횟수가 낮았고,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의 경우 체형 점수가 높을수록 체

Table 7. Intake frequency of type of snack items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Variabl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Type of snacks (/week)

 Confectionery 3.1 ± 2.72) 3.7 ± 3.9 2.6 ± 3.3 3.2 ± 3.5 NS3)

 Breads 1.7 ± 2.1 2.3 ± 3.1 1.7 ± 2.5 2.0 ± 2.7 NS

 Ramen 2.0 ± 1.8 2.3 ± 2.8 1.9 ± 2.4 2.1 ± 2.5 NS

 Tteokbokki, tteok skewer 1.4 ± 1.7 1.6 ± 2.4 1.1 ± 1.6 1.4 ± 2.0 NS

 Fish past, hotdogs, ect. 0.6 ± 1.2 1.0 ± 2.1 0.9 ± 1.9 0.9 ± 1.9 NS

 Carbonated beverage 2.3 ± 3.2 2.7 ± 3.3 1.9 ± 2.4 2.4 ± 3.1 NS

 Whole milk 5.5 ± 4.2 5.8 ± 4.1 5.2 ± 4.1 5.6 ± 4.1 NS

 Processed milk (strawberry, banana, etc.) 1.7 ± 2.5 1.7 ± 2.8 1.5 ± 2.2 1.6 ± 2.6 NS

 Fruit juices 2.1 ± 2.5ab4) 2.7 ± 3.4a 1.5 ± 2.1b 2.2 ± 2.9 < 0.05

 Coffee 0.6 ± 1.3 0.5 ± 1.1 0.4 ± 1.1 0.5 ± 1.1 NS

 Ice cream 3.3 ± 3.0 4.0 ± 3.4 3.3 ± 3.2 3.6 ± 3.2 NS

 Yogurt 2.6 ± 3.0 2.4 ± 3.0 2.3 ± 2.9 2.4 ± 3.0 NS

 Fruits 5.6 ± 3.9 5.6 ± 3.9 5.3 ± 4.0 5.5 ± 3.9 NS

 Fried food (sweet potato, chicken, etc.) 1.1 ± 2.1ab 1.7 ± 2.5a 0.9 ± 1.8b 1.3 ± 2.2 < 0.05

 Fast food (pizza, hamburger, etc.) 1.1 ± 1.5 1.4 ± 1.8 1.3 ± 2.3 1.3 ± 1.9 NS

 Candy, chocolate ect. 2.6 ± 2.5 2.3 ± 2.7 1.9 ± 2.6 2.2 ± 2.7 NS

1) Determined by independent sample f test of equality of the means
2) Mean ± SD
3) Not Significant 
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at α=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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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utritional knowledge of the subjects by body image

Lean (n = 61) Normal (n = 134) Fat (n = 89) Total (n = 284)

Significance1)

Nutritional knowledge
Right 

answer
Mean ± SD

Right 

answer
Mean ± SD

Right 

answer
Mean ± SD

Right 

answer
Mean ± SD

91. Excess intakes of carbohydrate convert to fat in the body  39 (63.9)2) 0.6 ± 0.5 983 (61.9) 0.6 ± 0.5 62 (69.7) 0.7 ± 0.5 184 (64.8) 0.6 ± 0.5 NS3)

92. Lack of vitamin D in diet causes night blindness easily 17 (27.9) 0.3 ± 0.5 931 (23.1) 0.2 ± 0.4 22 (24.7) 0.2 ± 0.4 970 (24.7) 0.2 ± 0.4 NS

93. Lack of calcium causes osteoporosis 46(75.4) 0.8 ± 0.4 100 (74.6) 0.7 ± 0.4 64 (71.9) 0.7 ± 0.5 210 (73.9) 0.7 ± 0.4 NS

94. Green and yellow vegetables contain a lot of vitamin A 21 (34.4) 0.3 ± 0.5 954 (40.3) 0.4 ± 0.5 32 (36.0) 0.4 ± 0.5 107 (37.7) 0.4 ± 0.5 NS

95. One cup of orange juice contains more  vitamin C than

       that of milk
10 (16.4) 0.2 ± 0.4 936 (26.9) 0.3 ± 0.4 26 (29.2) 0.3 ± 0.5 972 (25.4) 0.3 ± 0.4 NS

96. A high fiber diet helps to prevent obesity 17 (27.9) 0.3 ± 0.5 937 (27.6) 0.3 ± 0.4 27 (30.3) 0.3 ± 0.5 981 (28.5) 0.3 ± 0.5 NS

97. Juices without added sugar contains no sugar 22 (36.1) 0.4 ± 0.5 949 (36.6) 0.4 ± 0.5 33 (37.5) 0.4 ± 0.5 104 (36.8) 0.4 ± 0.5 NS

98. Increased  number of cells in obese children may

       decrease  after losing weight
16 (26.2) 0.3 ± 0.4 929 (21.6) 0.2 ± 0.4 14 (15.7) 0.2 ± 0.4 959 (20.8) 0.2 ± 0.4 NS

99. Carbonic acid gas helps digestion 25 (41.0) 0.4 ± 0.5 947 (35.1) 0.4 ± 0.5 32 (36.4) 0.4 ± 0.5 104 (36.8) 0.4 ± 0.5 NS

10. Carbonated beverages contains caffeine as much as

       coffee does
31(50.8) 0.5 ± 0.5 970 (52.2) 0.5 ± 0.5 47 (52.8) 0.5 ± 0.5 148 (52.1) 0.5 ± 0.5 NS

11. Continuous drinking of carbonated beverages causes

       addition
40(66.7) 0.7 ± 0.5 983 (61.9) 0.6 ± 0.5 58 (65.2) 0.7 ± 0.5 181 (64.0) 0.6 ± 0.5 NS

12. Carbonated beverages contain high-calories and

       have  low-nutritional value
26 (42.6) 0.4 ± 0.5 960 (45.1) 0.5 ± 0.5 46 (52.3) 0.5 ± 0.5 132 (46.8) 0.5 ± 0.5 NS

 Mean (Total of 12 point scale) − 5.1 ± 2.9 − 5.1 ± 3.0 − 5.2 ± 3.3 − 5.1 ± 3.1 NS

1) Determined by independent sample f test of equality of the means or chi-square tests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2) N (%)
3)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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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 < 0.01, p < 0.001). 자신의 체형이 ‘말랐

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형 점수가 높을수록 간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

고 찰
—————————————————————————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체형인식도

에 따른 식습관, 체형만족도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체형인식도에 따른 연령과 신장은 체형

인식도에 따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47.2%가 자신이 보통체형이라

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른체형 21.5%, 뚱뚱한 체형 31.3%

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상체중 54.2%, 저체중

30.3%, 과체중/비만 15.5%로 나타나 실제 저체중과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인식도에 따른 올바른 체형

인식 비율은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39.3%로 ‘말랐다’다고 응답한 군(80.3%)과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군(67.2%)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비

율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26.1%,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60.7%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

신의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의 체형을 자신의 체형보

다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Kim & Min 2008; Kim 등 2009). 또한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비율이

‘정상’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37.5%, ‘살찐 편’이라고 응답

한 군에서 79.3%로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Kim & Kim 2011).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체형을 점수화한 결과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라고 응

답한 군은 3.7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3.6점, ‘뚱뚱하

다’라고 응답한 군 3.9점으로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세 군 모두 보통체형(4~5점) 보다 마른체형을

바람직한 체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Min(2008)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체중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자 중학생의 경우 79.9%가 저체중을

원하고, 19.0%가 정상체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중학생의 경우 16.3%가 저체중, 73.0%가 정상체중을 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중학생의 체형에 대한 왜곡 정

도가 남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른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자 중학생은 자신의 체형이 정상체형이어

도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

되며, 이상적인 체형에 대해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체형인식도에 따른 주당 평균 식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아

침과 점심의 식사횟수는 체형인식도에 따라 군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녁 식사횟수는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6.6회로 ‘보통이다’(6.1회)와 ‘뚱뚱하다’(5.9회)라

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다’와 ‘뚱뚱하다’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score of present body image

Score of present body image1)

Variable Lean Normal Fat Total

Number of breakfast −0.119 −0.001 −0.172 −0.157** 

Number of lunch −0.073 −0.131 −0.056 −0.027 

Number of dinner −0.205 −0.047 −0.120 −0.132* 

Duration of meal time −0.075 −0.105 −0.037 −0.036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0.268* −0.009 −0.077 −0.083

Pocket money −0.139 −0.098 −0.032 −0.054 

Identification2) of nutrition labels −0.027 −0.068 −0.084 −0.125* 

Interest3) in weight control −0.099 −0.004 −0.342** −0.385*** 

Satisfaction4) with body image −0.029 −0.093 −0.520*** −0.457*** 

Nutritional knowledge5)
−0.107 −0.007 −0.003 −0.014 

1) 1 = very lean body, 9 = very fat body
2) 1 = never identify, 5 = certainly identify
3) 1 = very unconcerned, 5 = very concerned
4) 1 = very dissatisfied, 5 = very satisfied
5) 1 = low score, 12 = high score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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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응답한 군에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

은 각각 24.2%, 26.6%로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10.0%)

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체중군별 식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Lee 등 2010)

과체중 여학생은 ‘살을 빼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체중조

절을 위해 결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체형인식도에 따라 현재 자신의 체형에 만족한다(매우 만

족함/만족함)고 응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

27.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14.9%,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3.4%로 본인의 체형이 ‘말랐다’라고 인식하는 군

에서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중

생을 대상으로 체형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자신의 체형을 마른체형으로 인식하는 군이 살찐 체형으

로 인식하는 군에 비해 체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Kim & Min 2008; Kim 등 2009; Kim 등 2012a)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체중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

중과다 및 비만으로 인식하여 체형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

고되어(Ryu 1997; Lee & Ha 2003; Lee & Yun 2003;

Kim & Min 2008) 마른체형에 대한 선호도는 여학생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체형만족도는 실제체형보다 마른체

형이 바람직한 체형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주관적인 인식이

더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Kim 등 2009)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미의 기준

은 마르고 키가 큰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며 남성에 비해 여

성에게 더 요구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않

으며, 이러한 체형불만족이 심할수록 심리적 불안, 자아 존

중감 상실, 자신감 결여 등이 나타나 사회적 활동에 부적정

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 Shin 2002;

Hong 2008).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체형에 대한 왜곡이 심하

여 비만을 우려하므로 무분별한 다이어트,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우울증 발생 등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Lee & Ha 2003; Jang 2006; Kim 등 2009). 따라

서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과 체중조절 경험은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이 ‘말랐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시도 방향으로 ‘말

랐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중 유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보

통이다’와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중 감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Min

(2008)의 연구에서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체중감소를 원하는 비율

도 과체중군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체중조절

관심도는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보고

한 Yeon 등(2012)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 결과도 체

중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체형에 만족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체중이 적당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체중을 감소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하여(Ryu & Park

2002) 무분별한 체중감소가 아닌 현재 자신의 체중을 올바

르게 인식하여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도록 올바른 가치관 형

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확인한다’, ‘대체로 확인한다’는 비율은 ‘말랐다’라

고 응답한 군 3.3%, 6.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5.2%,

14.9%,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4.5%, 10.1%로 나타났

다. 2011 국민건강통계(KHS 2012) 10~18세 여성의 영

양표시 이용여부는 34.6%가 영양표시를 읽는다고 보고되

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영양표시 확인율

은 여학생 49.3%, 남학생 42.5%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

의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08). 영양표시 확인율은 일반표시 확인율보다 더 낮다고

보고하여(Goh & Park 2010) 영양표시에 대한 정확한 교

육과 올바른 실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체형인식에 따른 세군 모두 ‘영

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응

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이 49.2%, ‘보통이다’

56.0%, ‘뚱뚱하다’ 47.2%로 나타났으며, 영양표시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

한 군 67.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59.0%, ‘뚱뚱하

다’라고 응답한 군 52.8%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여부에 따

른 영향은 조사되지 않아 영양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

려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

다(Kim 2009). 본 연구대상자는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영양표시

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표

시의 홍보 및 실천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간식으로 섭취하는 제품 중 달다고 느낀 제품을 다중 선

택한 결과 빙과류(68.7%), 가공우유(68.3%), 과자류

(62.3%), 탄산음료(55.3%), 발효유(38.0%), ‘없다’

(6.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간식을 달다고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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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 당이 적게 들어

간 제품을 구매하겠다(항상 구매하겠다/구매하겠다)고 응답

한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42.2%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통

한 당류 섭취 기여율은 12~18세가 67.7%(47.1 g)로 다

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당류

급원식품군으로는 빵·과자·떡류 18.9%, 탄산음료류 16.3%,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12.7%, 과일채소류음료 8.7%, 가공

우유 및 발효유 7.2% 순으로 나타났다(MFDS 2013). 이

처럼 당류 함량이 높은 간식을 어려서부터 많이 섭취하면 성

인이 된 후에는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어 당류 섭취량 증가

를 초래하게 되므로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Cowart 1989). 따라서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 기여

율과 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제

품에 대한 정확한 소비 성향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의 간식섭취빈도는

‘하루에 1회’(37.7%), ‘하루에 2회 이상’(29.5%), ‘보통이

다’라고 응답한 군은 ‘하루에 2회 이상’(44.0%), ‘하루에 2

회’(35.8%),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은 ‘하루에 1회’

(29.2%), ‘하루에 2회 이상’(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학생을 대

상으로 Doo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 ‘하루에 1회’

43.6%, ‘하루에 2~3회’ 38.8%로 보고하였고, Kim &

Kim(2010) ‘하루 1회’ 50.6%, ‘하루 2회 이상’ 45.0%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간식섭취빈도와 비

만도와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Lee

등 2010). 또한 1회 간식 섭취량이 간식 섭취빈도보다 비만

에 더 영항을 준다고 하였으나(Han & Joo 2005) 본 연구

에서는 1회 간식섭취량을 조사하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다’로 인식하는 군에서 하

루 1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이러

한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1회 간식섭취량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좀 더 명확한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회 간식섭취량과 빈도 등 세부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식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맛’, ‘가격’, ‘위생과 안전’, ‘영양’,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

으며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Kim &

Kim(2012)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간식구입 시 고려하는 요

인을 조사한 결과, ‘맛’, ‘가격’, ‘유통기한’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영양’보다 ‘맛’을 더 고려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체형인식에 따른 주당 간식섭취횟수는 흰우유, 과일, 아이

스크림의 섭취빈도가 세 군 모두 높았으나 군간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섭취 빈도를 조사

한 Doo 등(2009)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과일 및 주

스, 과자류, 우유 및 유제품, 사탕·초콜릿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유가 학교에서 급식되

어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조사

시기가 여름으로 계절적인 영향이 작용하여 과일과 아이스

크림 섭취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일주스와 튀긴

음식의 섭취횟수는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에서 각각 2.7회, 1.7회로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1.5회,

0.9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질량지수에 따

른 간식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저체중군과 정상군은 과체

중군에 비해 과일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Jin 2002; Lee 등 2010). Sung

등(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만한 학생은 햄버거·피

자, 라면, 초콜릿·사탕의 섭취빈도가 비만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체중증가를 우려해 열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의도적으로 섭취빈도를 낮춰 말한 것으

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뚱뚱하다’라도 응답한

군에서 튀김음식의 섭취횟수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지식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칼슘 부족은 골다

공증을 일으킨다’로 정답률이 73.9%(‘말랐다’ 75.4%, ‘보

통이다’ 74.6%, ‘뚱뚱하다’ 71.9%)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

다. 이는 Kim 등(2012b)이 광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결과인 정답률 10.5%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정

답률이 60% 이상인 문항은 ‘탄수화물은 과잉 섭취시 체내

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 64.8%, ‘탄산음료는 중독성이 있

다’ 64.0%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관련 지식수준이 낮을수

록 탄산음료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Park 등 2010)

하는 것을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탄산음료에 관한 정답률은

다른 문항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탄산음료 섭취횟수를 줄이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정답률

이 40%미만인 문항은 ‘소아비만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만세

포수는 살을 뺀 후 감소한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야맹증

에 걸리기 쉽다’, ‘오렌지 주스 1컵은 우유보다 더 많은 비타

민 C를 함유하고 있다’,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비만예방에

좋다’, ‘무가당 주스는 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탄산음료

의 탄산가스는 소화를 도와준다’,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A

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순으로 정답률이 낮았으며, 정답률

을 점수화한 결과 12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점수가 5.1점으

로 낮게 나타났으며, 학년별 교육과정에 차이를 감안하여 학

년별 전체 영양지식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학년별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data not shown). 특히, 기본 영양소에 대한

정보와 질병과 관련된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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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자신의 체형을 점수화하여 각 변인들과의 상호관련

성을 분석한 결과, 체형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과 저녁 식사

횟수가 낮았고,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의 경우 체형 점

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의 결식빈도가 높

을수록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체형만족도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Kim 등 2007; Bae & Yeon 2011). Chung & Kim

(2007) 연구에 따르면 저체중군은 정상군과 과체중군에 비

해 영양표시 이용률이 낮았고,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록

영양표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11년

국민건강통계(KHS 2012) 10~18세 영양표시 중 관심항

목으로 열량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표시를 확인하

는 이유로는 체중관리를 위해서라고 나타난 연구결과(Bae

& Yeon 2011)와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여중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자신의 체형인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기의 식사의 중요성과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 확인의 필요성은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요

구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응답

한 군은 저녁식사의 결식빈도, 체중조절 관심도, 체중조절 경

험이 높고, 체형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 수

준과 영양표시 확인율은 낮았으나 영양표시확인은 건강에 도

움이 된다는 응답자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체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올바

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체형

인식에 따라 ‘말랐다’(61명), ‘보통이다’(134명), ‘뚱뚱하

다’(89명)로 분류하여 식습관, 체형만족도 및 영양지식을 조

사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과 신장은 체형인식도에 따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뚱뚱하다’라고 응답

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형인식도에 따른 올

바른 체형인식 비율은 ‘말랐다’다고 응답한 군(80.3%)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67.2%)과 ‘뚱뚱하다’라고 응답

한 군(39.3%)에 비해 올바르게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26.1%는 저체중이었으며, ‘뚱뚱하다’고 응

답한 군에서 58.4%가 정상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바

람직한 체형으로는 모든 군에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체형인식도에 따른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저녁 식사횟

수는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6.6회로 ‘보통이다’(6.1

회)와 ‘뚱뚱하다’(5.9회)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체형인식도에 따라 체형에 만족한다(매우 만족함/만족

함)고 응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 27.8%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14.9%,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3.4%에 비해 체형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

중조절에 대해 체형에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있다/관심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뚱뚱하다’고 응답한 군에서 77.6%로

‘말랐다’(32.8%)와 ‘보통이다’(56.7%)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이 58.4%로 ‘말랐

다’(16.4%)와 ‘보통이다’(44.8%)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중조절 시도 방향은 ‘말랐

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중 유지’가 높은 반면 ‘보통이다’와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중 감소’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 여부는 체형

인식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표시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67.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59.0%), ‘뚱

뚱하다’라고 응답한 군(52.8%)로 세 군 모두 영양교육의 필

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간식으로 섭취하는 제품 중 제시하고 달다고 느낀 제품

(탄산음료, 과자류, 빙과류, 발효유, 가공우유)을 다중 선택한

결과, 빙과류(68.7%), 가공우유(68.3%), 과자류(62.3%),

탄산음료(55.3%), 발효유(38.0%), 없음(6.0%)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품에 비해 당이 적게 들어간 제품에 대해

구매하겠다(항상 구매하겠다/구매하겠다)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42.2%로 나타났으나 체형인식도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6. 간식섭취빈도는 체형인식도에 따른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간식 선택시 고려사항으로 ‘맛’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 59.0%,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군 71.7%,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70.8%로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7. 간식으로 과일주스와 튀긴음식의 주당 섭취 횟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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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체형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에서 각각 2.7회, 1.7

회로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1.5회, 0.9회)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 체형인식도에 따른 영양지식의 평균 점수는 12점 만점

중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 5.1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

5.1점,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 5.2점으로 전반적으로 낮

은 영양지식 수준을 보였으며, 세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9. 체형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과 저녁 식사횟수가 낮았고,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군의 경우 체형 점수가 높을수록 체

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은 체

형 점수가 높을수록 간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자 중학생은 자신의 체형을 잘못 인식

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

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군에서 저체중

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결식 빈도와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

다’와 ‘뚱뚱하다’고 응답한 군에서 ‘말랐다’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양표시 확인율과 영양지식수준은 세

군 모두 낮게 나타난 반면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영양표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정상체중 유지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을 개

선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사의 중요성과 영양표시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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